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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정부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1-11 15:59

AI 챗봇 '이루다' [스캐터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재료로 쓰인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

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비식별화)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연애의 과학 등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스캐터

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령

개인정보위·KISA "합동 점검한다…필요하면 현장 조사"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 "고지 제대로 못받아…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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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스캐터랩에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

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애의 과학 앱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라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갖

다 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점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사고조사팀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위법·편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KISA 전문가

들이 조사할 예정이다.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 챗봇 이루다는 출시 직후 성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루다 개발에 빅데이터로 쓰인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애의 과학은 연인과 나눈 카톡 대화를 집어넣으면 답장 시간 등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애정도 수

치를 보여주는 앱이다. 스캐터랩이 2016년 출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으로 수집한 카톡 대화 약 100억건을 데이터로 삼아 이루다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애의 과학' [스캐터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이용자들은 연애의 과학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당시 '카톡 대화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정도만 고지받았을 뿐, 자신의 문장이나 표현이 고스란히 챗봇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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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은 2명이 나눈 것인데, 연애의 과학은 2명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양쪽의 카톡 대화를 모두 수집

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은 이루다가 특정인의 실명이나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을 갑자기 말하는 것을 보면 스

캐터랩 측이 익명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다면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각자 증빙 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수사·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있었다고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

를 받는 데 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기관·기업에 많으면 5천만원 이하, 적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AI 챗봇 이루다, 익명화 부실 논란 [온라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yo@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정인이 사건' 경찰 재수사 불가?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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